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디지털 트윈 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AI 기반 건축 설계 기업에 투

자 진행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대표 송성환, 구.다음소프트, 이하 바이브)가 바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건축 설계 전

문기업인 텐일레븐(대표 이호영)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현대건설, ㈜호반건설과 함께 참여하며 바이브의 투자 지분은 전체 지분의 5%이다. 

이를 통해 바이브는 자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도시설계 분야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벤처기업 텐일레븐은 AI 기반 건축 자동 설계 솔루션 '빌드잇'을 통해 용적률, 일

조량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 계획안뿐만 아니라 3차원 모델링, 일조·조망 시뮬레

이션 결과까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빌라 등 주거 공간 위주로 계획 설계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브는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텐일레븐과 적극적인 기술 협업을 진

행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온 바이브는 지하 공동구 디지털 트

윈 연구, 안전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연구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브는 지난 해부터 LH와 함께 3기 신도시에 적용할 'LH 디지털 트윈 플랫폼'도 개발 중으로, 

텐일레븐과 LH 디지털 트윈 획지 건축물 자동 배치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획지 내 공동주택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단위 획지당 법정 최대 세대 건축 자동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협업한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지

난해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사업을 포함한 총 1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바이브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구현하고 제조 및 공정 

혁신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브 디앤에스 부문 이재용 부사장은 "바이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

윈 사업을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텐일레븐과의 적극적인 협업



 

을 위해 지분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며 "LH,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 이외에도 고흥 스마트팜 혁

신 밸리, 광양국가산업단지, 각종 지자체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트윈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